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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태균 청년아트로 대표(아이디어팩토리)

청년아트로, “창작 활동을 하면서 
수익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”

설립 연도  2020년 11월 │ 주요 사업  시각디자인, 일러스트 제품 제작 │ 성과  광주북구 

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

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임 대표는 “로컬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만 집중해도 수입을 

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. 저 역시 창업을 한 후에는 작품 활동을 많이 못 하

고 있어요. 궁극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을 수 있

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”라고 전했다. 

청년아트로는 맞춤형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. 임

태균(42) 대표가 지난해 11월 설립했다. 그림 작가인 임 대표

는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제품에 삽입해 판매하고 있다.

임 대표는 본인을 “인생을 좀 더 달콤하게 하는 그림을 그리

고 싶은 작가”라고 소개했다. 작가로 살아오던 임 대표가 창

업하게 된 계기는 수입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.

“예술가로 사는 삶에 만족했지만 생활을 위한 수입을 고민

하지 않을 수 없었죠. 작가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낼 수 있

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했어요. 그림 그리는 활동을 

계속하면서 수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

서 작품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기로 했죠.”

청년아트로가 만드는 제품은 다양하다. 다이어리부터 노트

북·스마트폰 케이스를 비롯해 시계, 담요 등에 임 대표의 그

림을 넣어 제작한다. 모든 제품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주

문 제작이 가능하다.

임 대표는 청년아트로의 시장 경쟁력으로 맞춤 제작이 가

능한 ‘특별함’을 꼽았다. “소비자가 원하는 성향에 맞춰 주문 

제작이 가능하죠. 예시로 만들어 둔 샘플들은 말 그대로 샘

플이예요.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예시를 보고 원하는 

그림과 원하는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. 사이즈와 크기도 모

두 달리할 수 있어요. 맞춤 제작이 가능해 세상에는 하나뿐

인 나만의 제품을 받을 수 있어요.”

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.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. 

“그림을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작품이 마음이 

들어 제품을 구매해주는 고객을 만날 때 가장 보람을 느껴

요.”

창업 과정에서 힘든 점도 있었다. 임 대표는 제품이 주문 제

작이고 소량이다 보니 단가를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

했다. “작품은 준비 과정과 그림 과정을 모두 포함해서 단가

를 생각해야 해요. 단순 재료비만을 생각할 수는 없죠. 그렇

다고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여러 

제조업체를 수소문했어요. 그중에 가장 가격이 합리적인 곳

을 찾아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.”

임 대표의 목표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본인 그림으로 

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. 임 대표는 “청년

아트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예시가 되었으면 

좋겠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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